
코오롱, SKC에 TFT- LCD 필름 도전
광확산필름 및 프리즘 보호필름 시험생산 성공 … 새한도 마무리 작업

반도체에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는 TFT-LCD의 주요 부품인 필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코오롱은 TFT-LCD용 광확산필름과 프리즘 보호필름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월3일 밝혔다.

이미 광확산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새한도 반사판에 대한 개발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중으로 판매에 나설 예정이

며, 프리즘 보호필름도 5월 판매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코오롱은 중앙기술연구원을 통해 1999년부터 광확산 필름과 프리즘 보호필름을 개발해왔으며, 2002년 상반기 안

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회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코오롱은 이미 김천공장에 생산시설을 완비해 놓은 상태이며 이를 통해 2002년 한해에만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도광판에서 광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반사필름 개발작업이 완료단계에 이

른 것으로 밝혔다.

광확산필름은 패널 후면에서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고 휘도를 향사시켜주는 TFT-LCD의 핵심부품이고, 프리

즘 보호필름은 TFT-LCD 표면에 상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반사판은 TFT-LCD에서 빛을 전면으로 반사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광확산필름과 프리즘 보호필름의 국내시장은 현재 SKC가 각각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새한과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TFT-LCD에 사용되는 필름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간 2600억원에 달하며 이중 광확산필름은 700억원에 이른다.

세계 TFT-LCD 시장은 삼성전자 LG-필립스전자 등 국내기업들이 25-30%를 차지하고 있어 필름 시장에서도

국내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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